[1차출처 : 애니메위키스]

[2차출처 : 요아킴의『환상 소나타』]

1. 늑대 언니와 7마리의 아기염소(링크♡)

경고-백합물에 내성이 없으신분과 임산부 및 노약자는 감상을 자제 해 주십시요,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주인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잇힝♡ 


어떤 곳에 눈처럼 아름다운 7마리의 아기염소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쌍둥이를 낳고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에, 여동생들을 보살펴 주는 것은 가장 위의 언니 염소입니다.

여동생들은 모두 호기심이 왕성할 때(お轉婆ざかり). 급한 용무로 집을 비우게 된 언니 염소는 걱정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도,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돼」다짐하고 나갑니다.

라고 한 것도 마을에서 벗어난 숲에, 건달로 유명한 늑대 언니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둥이의 쿨한 아름다움(この浮氣なク-ルビュ-ティ-). 여자 아이의 하트를 차차 훔쳐서는 먹어, 앗 하는 사이에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마리의 미인자매의 소문을 듣고, 몰래 송곳니를 갈고 있었습니다.

「합쳐서 몰아 넣으면(まとめて陷とせば) 일대 할렘이잖아!」

이제, 상상하는 것만으로 쿨한 눈초리도 내려가고 맙니다(目尻も下がりっぱな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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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획을 생각한 늑대 언니. 언니 염소를 배웅하고, 아기염소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다녀왔어, 얘들아. 언니야. 문 열어줘」

「거짓말! 언니의 목소리는 방울을 굴리는 것처럼 맑은 걸」

「게다가 언니의 손은, 막 내린 눈처럼 새하얘!」

여동생들은 저마다 반론합니다.

「에~이, 귀찮아!」

원래부터 대잡파(大雜把)적인 성격의 늑대 언니. 실력행사로 쾅하고 나무망치로 문을 부쉈습니다.

「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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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들려온 것은 비단을 찢는 듯한 비명……이 아니라 새된 환성.

「어쩜 굉장해!」

「멋져요!」

아기 염소들은 늑대 언니의 쿨하고 와일드한 매력에, 순식간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매 염소들은 모두, 늑대 언니에게 하트를 먹혀버린 걸까요?

아뇨. 단 2마리, 막내 쌍둥이들만은, 대시계 안에 숨어서 재난을 피했습니다.

「작은 언니, 어쩌지? 모두 잡혀 가버렸어」

「괜찮아, 자, 내 손을 꽉 잡아. 저런 사기꾼 늑대에게 귀여운 너의 하트를 먹히게 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마주잡은 작은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작은 언니……정말 좋아」

그래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쌍둥이의 사이에는, 늑대 언니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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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무를 마치고 돌아온 언니 염소. 텅 비어 있는 집안을 보고 놀랐습니다.

「모두, 어디로 간 거야? 나와줘!」

한 명씩 이름을 불러보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최후의 쌍둥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솜털 같은 두 마리가 바싹 달라붙어 살짝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저 숲에 사는 건달 늑대에게, 모두 잡혀가버렸어」

「뭐라고?!」

화를 내며 불타오르는 언니 염소.

자신의 몸의 위험도 아끼지 않고, 씩씩하게 늑대 언니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내 귀여운 동생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돌려줘!」

늠름한 눈동자, 소문과 다르지 않은 아름답고 하얀 피부. 언니 염소를 한 눈에 본 순간, 늑대 언니의 심장이 두근하고 크게 맥박칩니다.(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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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슴의 두근거림은 느낀 적 없습니다. 당황해서 동요를 숨기고 쿨한 모습으로 가장합니다.

「네, 네가 나랑 사귀어준다면, 동생들을 돌려줄 수도 있어」

언니 염소는 그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 아이를 노예로 만들어 온 강인한 눈동자. 그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언니 염소는 본 것입니다. 덧없는 사랑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늑대 언니의 고독을.

「알았어.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당신이 아빠 역을 맡아줄래?」

「물론! 나의 사랑스러운 공주님!」

늑대 언니는 언니 염소를 안아 올리며 뺨에 키스를 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던져진 결혼식 부케는, 막내 쌍둥이가 받고……

경사로세, 경사!
